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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화, 대우조선 이어 쌍용건설 군침?
김승연 회장, 신 성장동력 발굴 강조 … 전면 부인에도 가능성 남아

일본에 체류하며 경영 구상에 몰두했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최근 귀국했다.

1월2일 한화그룹에 따르면, 1월13일 일본으로 출국한 김승연 회장은 한화 도쿄법인을 방문하는 등 현지 체

류일정을 소화한 뒤 1월31일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.

김승연 회장은 귀국 후 경영진 등에게 “대우조선 인수 무산 등 지난 일에 신경쓰지 말고 제자리를 찾아야

한다”며 “2009년에는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하자”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.

또 “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2010년 이후를 감안해 그룹의 신 성장동력을 찾는 작업도 게을리하면 안

된다”고 당부했다.

한화그룹은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쌍용건설 인수설과 관련해서는 “전혀 검토한 바 없다”고 부인했

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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